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해결책은?
200 1년 예측치 10.8% 증가도 물거품 …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시급

2001년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업종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산업자원부가 제조업, 에너지, 유통부문의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설비투자 규모는

총 29조8990억원으로 2000년 24%에 비해 10.8%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위축, 세계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대내

외 요인에 기인하며 공격적 경영을 위한 설비확장형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로 46.4%, 철강금속은 일관제철·전기로 분야의 투자증가로 59.1%의 증가율을 보일 것

으로 예측됐고, 반도체·전자부품과 일반기계도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각각 20.8%, 10.0%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동차와 가전·통신기기는 내수시장 위축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각각 8.8%와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동기별로는 설비확장형 투자가 2000년 54%에서 2001년 53.1%로 감소하는 반면, 유지·보수 위주의 합리화는

14.7에서 16.7%로, 정보화는 3.3에서 3.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은 설비확장형 투자가 감소(1999년 50.4% → 2001년 46.7%)하는 대신, 합리화(1999년 11.3% → 2001년

11.5%) 투자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확장 심리가 위축되어 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설비투자 유형 비교 (단위: %)

구 분 설비확장 *합리화 신제품 연구개발 자동화 정보화
2000 54.0 14.7 7.4 14.0 2.1 3.3
2001 53.1 16.7 7.3 9.9 2.0 3.5

* 설비유지·보수,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투자

자동차, 가전, 철강금속, 시멘트 등 중화학 분야의 업종은 신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보다는 기존설비의 합리

화,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에 전체금액의 약 50% 이상을 투자한 반면, 반도체·전자부품 등은 수출증가와 IT 산업의

호조세 지속으로,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에너지 부분 등은 신규설비 도입 등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 투자유형(2001) (단위: %)

구 분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금속 반도체 전자부품 가전 *에너지

설비확장 21.4 15.3 33.3 17.0 77.0 55.3 21.9 66.7

합 리 화 19.9 4.0 17.2 49.5 9.5 9.4 5.0 19.7

연구개발 9.1 31.8 1.9 9.4 9.4 6.9 6.8 0.4
신 제 품 17.4 38.1 - 1.3 1.0 2.0 47.1 6.7
자 동 화 10.6 5.1 6.8 1.5 0.6 1.0 4.3 1.6
정 보 화 7.5 - 3.2 3.4 1.9 3.8 - 2.8

* 유통 포함

그러나 R&D 투자는 14.0%에서 9%대로 감소해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신산업인 IT·BT, 부품소재·에너지합리화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2001년 예산으

로 확보된 R&D, 산업기반조성, 사업화지원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설비 등

IT·BT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소기업 5%, 대기업 3%에서 일률적으로 10%로 늘리고, 부품소재 전

문기업의 R&D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2000년6월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의 융자금리를 7.0-7.5%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요 업종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 결과(2001)

(단위 : 억원, %)

업 종 1999(A) 2000(B) 2001(C)
증 감 률

A/ 1998＊ B/ A C/ B
합 계 217 650 269 830 298 990 8.8 24.0 10.8
일반기계 5 673 6 434 7 072 47.1 13.4 10.0
항 공 479 645 570 3.0 34.7 ∇11.6
자 동 차 19 043 22 975 20 945 38.2 20.5 ∇8.8
조 선 2 164 3 140 4 601 48.6 45.2 46.4
철강금속 18 397 15 194 24 173 ∇44.2 ∇17.4 59.1
석유화학 5 119 9 110 9 552 36.2 78.0 4.9
정밀화학 718 615 442 ∇2.7 ∇14.3 ∇28.1
시 멘 트 1 208 1 360 1 495 ∇58.0 12.6 9.9
반도체* 43 489 85 478 103 235 9.4 96.6 20.8
가 전* 12 794 26 875 25 080 17.1 110.1 ∇6.7
중전기기 1 211 537 875 30.6 ∇44.7 62.9

제 지 846 2 050 1 369 49.0 142.3 ∇33.2

섬 유 2 956 2 852 2 696 21.6 ∇3.5 ∇4.4

타 이 어 886 1 275 1 437 102.1 43.9 12.7
에 너 지 91 223 86 887 85 640 14.1 ∇4.8 ∇1.4
유 통 11300 10 737 9 801 5.1 ∇5.0 ∇8.7

＊ 전자부품 포함 ** 통신기기 포함 + 1999년 2월 조사자료

2000년에는 반도체·전자부품·자동차·일반기계·조선 등 수출 주력업종의 활발한 투자로 제조업부문에서는 1999

년에 비해 49.6%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17.4%), 정밀화학(∇14.3%), 중전기기(∇44.7%), 섬유류(∇3.5%) 등 일부업

종은 과잉설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투자가 감소했다.

2001년 주요 업종별 투자는 반도체·조선·철강 등 일부 업종과 기타 업종간의 투자증가세가 큰 격차를 보이는 점,

충분한 수주물량을 확보한 조선(46.6%)과 일관제철, 전기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금속

(59.1%)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전자부품(20.8%), 일반기계(10.0%) 등도

수출증가가 지속되면서 설비확장과 신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한 투자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 가전·통신기기는 완성차 기업의 구조조정, 내수둔화 우려 등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에너지(전력·정유·석탄·가스), 유통업은 수익성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설비의 유

지·보수 등 합리화위주 투자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수출, 투자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양적 투자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산업혁신적 신산업구조 함축을 위해 IT·BT, 부품소재, 에

너지합리화 등의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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